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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각 9초58·10초49 세계新
‘단거리, 남자 유리’ 이론 깬 괴력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자의 역설’

수영 자유형 50m 남녀차 88.3%
자유형 1500m 94.6%로 좁혀져
사격 10m·20m권총선 여자 우위

스포츠에서 남녀 선수의 운동능력 차이에 대한 궁금증은 늘 숙제로 남아있다. 육상, 수영, 역도 등 신체능력이
중요한 종목에선 그 격차가 뚜렷하다. 다만 1980년대를 주름잡은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는 남자 선수 못지
않은 괴력으로 여전히 육상 여자 단거리의 최강자로 기억되고 있다. 동아일보DB

스포츠기자를 하면서 품었던 궁금증 하나.
운동능력에서 남녀 차이는 과연 얼마나 날까.
종목별, 부문별 편차는 어떨까. 여성이 이기
는 역전현상은 없을까. 그리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온종일 검색해봐도 무릎을 칠 만한 답
을 찾을 수 없다. 구름 잡는 이론과 학설은 넘
쳐나지만 구체적 숫자가 나온 것은 전무하다.
수포츠의 갈 길은 험난하다. 그렇다고 포기하
면 수포츠가 아니다.

뀫기록경기 육상부터 보자
육상의 꽃인 100m와 200m 세계기록은 난

공불락이다. ‘번개’ 우사인 볼트가 13년간, ‘달
리는 패션모델’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가
34년간 근처에 오는 것조차 허용치 않고 있다.
100m는 볼트가 9초58, 그리피스 조이너가
10초49로둘의차이는91.3%(남자÷여자)수준
이다. 200m는 볼트가 19초19, 그리피스 조이
너가21초34로89.9%이니더벌어진다.

아쉬운 것은 두 선수 모두 200m에서 기록
단축이 쉬울 거라 기대됐지만 이루지 못했다.
스타트보다 가속과 코너링 능력이 중요한
200m는 남자의 경우 100m 기록의 두 배보다
빠르고, 여자는 조금 더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볼트는 0.03초, 그리피스 조이너는
0.36초를 넘겼다. 볼트는 너무 빨리 축구장으
로, 그리피스 조이너는 1998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뀫거리에 따른 남녀 차이는 어떨까

100m에서 1만m까지 스타디움에서 뛰는
트랙경기는 400m(90.4%), 800m(90.0%),
1만m(90.2%)에서 볼 수 있듯 대체로 비슷하
다. 그러나 기자는 이렇게 믿고 싶다. 순발력
과 근력이 중요한 단거리일수록 남녀 차이는
벌어져야 마땅한데, 그리피스 조이너란 위대
한 여성이 왜곡현상을 일으켰다고.

도로를 달리는 로드 경기는 양상이 다르
다. 하프마라톤은 남자 57분31초, 여자 1시간
2분52초로 91.5%. 마라톤은 남자 2시간01분
39초, 여자 2시간14분04초로 90.7%다. 여자
선수의 경쟁력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른 견해도 있다. 앞의 기록은 남녀가 같이 달
린 혼성대회 기록이다. 남자 페이스메이커들

이 여자 선수를 둘러싸고 뛴다. 이 때문에 국
제육상연맹은 혼성대회와 여자대회 세계기
록을 따로 관리한다. 여자만 뛴 대회의 세계
기록은 하프가 1시간05분16초, 풀코스가 2시
간17분01초다. 거의 3분씩 늦다. 이 경우 남
녀 수준차는 각각 88.1%, 88.8%로 확 벌어진
다. 남녀가 따로 뛰는 경보 50km는 남자 3시
간32분33초, 여자 3시간59분15초로
88.7%이니 비슷하다.

결국 트랙보다는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마
라톤이 남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정리된
다. 반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종목은 아니
지만 100km는 남자가 6시간9분14초, 여자

가 6시간33분11초로 93.9% 수준이다. 이는
남자 선수들이 기록보다는 순위경쟁에 치중
한 결과로 보인다.뀫육상 필드 경기에선 훨씬 차이가 난다

높이뛰기는 남자가 2.45m, 여자가 2.09m
로 85.3%(여자÷남자)다. 멀리뛰기는
84.0%(남자 8.95m, 여자 7.52m), 장대높이
뛰기는 81.9%(남자 6.18m, 여자 5.06m)로
더 벌어진다. 필드가 트랙보다 순발력과 근력
이 더 중요하고 종합적인 운동능력이 요구되
기 때문이다. 창던지기는 73.4%(남자
98.48m, 여자 72.28m)로 절정에 이른다.

흥미로운 점은 포환던지기는 남자 23.37

m, 여자 22.63m(96.8%)로 큰 차이가 없다.
해머던지기도 남자 86.74m, 여자 82.98m
(95.7%). 원반던지기는 여자(76.80m)가 남
자(74.08m)를 앞선다. 그러나 이는 남녀가
사용하는 포환, 해머, 원반의 무게와 직경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뀫수영, 거리 늘어날수록 격차 줄어

자유형 50m 세계기록은 남자 20초91, 여
자 23.67로 88.3% 수준. 반면 800m는
93.3%로 좁혀진다. 수영의 마라톤인 자유형
1500m는 94.6%. 선수들이 막판 스퍼트 전까
지 순위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배영은 자
유형과 거의 똑같은 패턴이다. 반면 평영과
접영은 남녀 차이가 좀더 난다. 에너지 소모
량이 많기 때문이다. 평영은 50m에 이어
100m에서도 88.7% 수준이다. 접영은 100m
가 89.1%, 200m가 89.4% 수준이다. 참고로
수영 4종목의 스피드는 자유형이 가장 빠르
고 접영∼배영∼평영의 순이다.뀫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종목은 역도

남녀 유일하게 체급 단위가 같은 69kg 이
하급 남자 세계기록은 인상 166kg, 용상
198kg이다. 여자는 인상 128kg, 용상 158k
g. 남자가 드는 무게의 77.1%, 79.8%밖에 들
지 못했다. 무제한급에선 차이가 더 벌어진
다. 라샤 탈라카제는 지난해 12월 세계선수
권에서 인상 225kg, 용상 267kg을 들어 8월
도쿄올림픽에 이어 또 세계기록을 경신했다.
타타냐 카시리나(인상 155kg, 용상 193kg)
는 그의 68.9%, 72.3%에 불과하다.뀫차이가 거의 없거나 역전된 종목은 없을까

사격은 10m 공기 소총과 권총, 25m 권총
등에서 여자가 남자 세계기록을 앞선다. 양궁
은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약간 앞선다는 게 정
설이지만 대회 때면 역전이 자주 일어난다.
이밖에 컬링, 승마 같은 경우는 성대결을 해
볼 만하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멘탈 스포츠에서도 여자 선수가
강세를 보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바
둑에선 루이나이웨이 9단이 2000년 동아일
보 국수전에서 우승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
이었다. 여자 프로의 실력은 남자 시니어 프
로와 비슷하거나 약간 아래인 것으로 평가
된다. 이 달로 100개월 연속 국내 여자랭킹
1위를 기록 중인 최정 9단은 세계대회 6번을
포함해 22번이나 우승했지만 혼성대회에선
2019년 참저축은행배 4강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이다. 남녀 통합 랭킹은
29위. e스포츠인 스타크래
프트에선 여자 게이머가 우
승한 적은 없다.
장환수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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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탄’볼트에 91.3%육박…조이너의 ‘풀리지않는비밀’
<그리피스 조이너><우사인 볼트>

영화 ‘머니볼(2011년)’은 실화다. 내용을 줄이
고 줄이면 이렇다. 만년 꼴찌이자 스몰마켓 팀
오클랜드. 희망이 없던 팀에 빌리 빈이 단장으로
취임하면서 센세이션이 일어난다. 빈은 세이버
매트릭스(야구 수학)와 머니볼(저비용 고효율)
신봉자. 사생활, 부상, 나이, 인기는 물론 타율,
홈런까지 기존의 스카우팅 리포트는 찢어버려
라. 대신 출루율을 앞세운 OPS(출루율+장타력)
타선을 완성하라. 오클랜드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시즌 동안 5번이나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는 머니볼 기적을 이뤄낸다.

수(數)포츠는 스포츠에서 겉으로 드러난 성적
보다 숨어 있는 진짜 숫자를 찾아 씹고 뜯고 즐
기는 칼럼으로 주1회 게재할 예정이다. 궁극적
으로는 하나의 절대 수식으로 스포츠를 꿰뚫어
보고 싶은 욕망의 산물이다. 기자가 스포츠부장
마지막 해 초여름에 선을 보였으니 머니볼 개봉
보다 반년쯤 빨랐다. 수를 다룬다고 해서 겁낼
이유는 없다. 스포츠 초보도 약간의 인내만 있다
면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 독자라면
마니아가 대부분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
다. 대한민국에서 수포자(수포츠를 포기한 사
람)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한 번 달려보자

우사인 볼트

우먼파워는 어디까지 왔나 (상)


